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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대기처분‘도 자동해임과 별도로 민사상 무효 판단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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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학원에서 일을 하던 A는 학원 측으로부터 징계의 한 종류인 ‘대기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후 학원은 A에게 “대기처분 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해 2○○○년 ○○월 ○○일자로 자동

해임을 확정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자동해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는 “대기처분이 무효임

을 확인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대기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판결은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고, 자동해임의 적법 여부 판단과 별개로 

대기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상판결은 “대기처분 기간 동안 임금이 감액되고 승진, 승급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고, A는 

대기처분 이후 자동해임에 따라 해고됐지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국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기처분 무효

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대기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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